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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SW분야 세계 1등 기업의 비밀 

“뇌를 알면 경영이 보인다”  
자연주의 인본경영, 본질로부터 지혜를 읽다 

이 형 우 
마이다스아이티 대표 

■ (現)K-ICT Software 분야 민간위원장 
■ (現)K-Software 포럼 의장 
■ (前)국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 
■ (前)한국공학한림원 위원 

■ 한국경영학회 강소기업가상(2016년) 
■ World Best Software 기업(2013년) 
■ World Class 300 기업(2011년) 
■ 신기술실용화 유공자 산업포장(2010년) 

흔히 경영자들은 ‘회사의 주인은 직원’이라는 말로 애사심을 강조하지만, 구성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기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개인화가 심화 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한 정도(正道)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구성원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사람을 키우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주의 인본경영’을 실천중인 마이다스아이티 이형우 대표는 

직원을 회사의 진정한 주인으로 육성하는 구체적 실천 방법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강연 
소개 

얼굴형이 다르면 성공 방법도 다르다! 
얼굴에 숨어있는 경영 재능 

최 창 석 
명지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 홍익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 가나자와대학교 전기정보공학과 박사 
■ 명지대학교 교수(1992년~) 

인류는 서로 다른 기후와 환경에 맞게 적응하고 진화하면서 얼굴과 체형이 다르게 형성되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인간의 DNA에  남아 있는 이러한 특질은 역사적으로도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이러한 유전학적 특성이 현대에까지 이어져 개개인의 재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어떨까요? 
 

이에 대해 대한민국 안면이미지 분석의 대가 최창석 교수는 풍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얼굴 형태에 따른 인간의  

성격과 리더십, 성공하는 경영 방법 등 얼굴과 재능의 상관관계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강연 
소개 


